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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탁구 대표팀, '탁구대 세리머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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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에서 비매너 논란이 불거졌다. 루마니아 여자 탁구 대표팀 선수들이 준결승에 진출하자 탁

구대 위로 올라갔다. (사진=세계탁구연맹 SNS)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윤서 인턴 기자 =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비매너 논란'이 불거졌다. 26년 만에 메달 획득에 성공한 루마니

아 여자 탁구 대표팀 선수들이 탁구대 위에 올라가는 세리머니를 펼쳐 도마 위에 올랐다.

루마니아 여자 탁구 대표팀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준결승에서 중국 대표팀에 0-3으로 완패했다. 결승 진

출에는 실패했지만 루마니아 여자 탁구 대표팀은 이미 동메달을 확보한 상태였다. 동메달 결정전이 없는 대회 규정에 따라 4강

진출이 곧 동메달 확보를 의미했다.

문제의 장면은 지난 프랑스와의 8강전에서 나왔다. 루마니아는 프랑스를 상대로 3-1 역전승을 거두며 준결승 진출을 확정했

다. 이는 곧 26년 만의 세계선수권 메달 획득을 의미했다. 

마지막 세트 승리를 장식한 베르나데트 쇠츠는 탁구대 위로 올라갔고 이후 동료 선수들도 뒤이어 올라갔다. 나란히 탁구대 위



에 올라간 선수들은 관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국제탁구연맹(ITTF)은 해당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며 "루마니아의 쇠츠가 마지막 경기를 이겼고, 그들의 감정이 분출

했다. 프랑스를 상대로 놀라운 승리를 거둔 뒤 엄청난 감정이 느껴졌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탁구대를 밟고 올라선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탁구대 위로 올라간 것은 스포츠맨십이 없는 모습이다. 존중이 없다", "탁구대 위에 올라가는 행동이 적절한가", "경고가 주어

졌어야 했다" 등 비매너 세리머니라는 반응이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fpelr4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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